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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20대 성인 손의 감각에 감각입력 훈련시 장악력과 기민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훈련군에서 대조군보

다 장악력 및 기민성과 감각역치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감각입력훈련이 대뇌겉질의 감각수용영역의 크기를 확대시켜 체성

감각시스템의 민감도를 향상시켜 기민성과 감각 향상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력운동과 감각입력 사이의 적절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 사용을 추천한다.

I. 서론 

  손의 기능부재는 글쓰기, 옷 입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

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1] 손 기능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신경학적 요소(반사, 근긴장

도), 운동수행요소(근육의 운동능력, ROM, 근력), 감각통

합요소(감각입출력, 시각처리, 지각기술) 등이 있다.[2]

  손의 기능적 변인으로 사물을 조작할 때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장악력(hand grip strength)과 기민성

(dexterity)이 있다.[3] 장악력은 물체에 힘을 전달하기 위

해 장측에 대항한 엄지와 손가락의 강압적 활동이며[4], 

기민성은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5]을 말한다.

  감각입력을 위한 전기자극은 대뇌감각겉질 수용영역의 

크기를 확대시켜 체성감각시스템의 민감도 향상을 가져

온다.[6]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성인에게 손의 기민성과 

장악력 훈련 시 전기자극을 통한 감각입력 유무에 따라 

손의 장악력 및 기민성, 고유수용성 감각에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대학 20대 대학생 20명(남 8명, 

여 12명)을 대상으로 총 3주간 주당 3회, 1회 70분간 훈

련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감각입력 적용 없이 장악력 

및 민첩성 훈련을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감각입력과 함

께 장악력 및 민첩성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5가지 

훈련으로 진행하였고, 주마다 1세트, 5회씩 증가시켰다. 

준비운동 5분, 본운동 60분(젓가락을 사용한 콩 집기 5

분, 바늘구멍에 실넣기 5분, 키보드 타이핑 10분, hand 

grip and soft ball grip 10분, ICT 및 혈침기 자극 30분) 

중 세트 간 휴식 30초, 운동 간 휴식 1분, 마무리운동 5

분, 총 70분으로 구성하였다. 

  장악력 훈련은 GD grip(GD Co. Korea)과 Soft ball을 

이용하였고, GD grip은 10RM에 맞춰 남자는 24㎏, 여자

는 18㎏로 양손에 각각 10회 반복하여 3세트를 쥐었다 

폈다를 실시하였다. 강도는 1주일마다 5RM에 맞춰 1세

트를 늘려 난이도를 높였고, 훈련 전 및 3주 후에 악력을 

측정하였다. Soft ball을 사용한 훈련도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7]

  기민성 훈련은 젓가락을 사용한 콩 집기, 바늘구멍에 

실넣기, 키보드 타이핑을 각각 양손 10회 반복 3세트를 

실행하였고, 강도는 1주일마다 5회, 1세트씩 늘려 난이도

를 높였다. 키보드 타이핑의 강도는 10분간 휴식없이 훈

련하고, 1주마다 5분씩 늘렸다.[8]

  감각입력은 ICT(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와 혈

침기를 사용하였다. ICT는 4극배치로 통증역치하 자극강

도로 하고, 전기자극이 감소되면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방법으로 15분간 적용하였고,[9] 혈침기는 손바닥과 손가

락을 지압하는 기구로 양손에 각각 15분간 적용하였다.

  훈련에 대한 평가는 장악력 검사로 악력측정계(JAMAR 

hand dynamometer, USA)를 사용하였고, 민첩성 평가로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사용하여 과제수행

에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고유수용성 검사를 위해 Von 

Frey Monofilament(Test sensory evaluation system, 

US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9][10]

  자료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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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차이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훈련 전,후 비교 시, 장악력은 양손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표 1), 기민성 평

가 7가지 중 양손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영역평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감각역치는 

양손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 

표 1. 감각입력 유무 훈련에 따른 장악력 변화

Grip strength non-dominant hand
pre post

GroupⅠ 27.87±1.37 32.47±1.42***
GroupⅡ 31.93±2.15 34.8±2.4***

Grip strength dominant hand

pre post

GroupⅠ 29.67±1.4 34.47±1.67***

GroupⅡ 33.3±2.36 37.57±2.67***

Values are showed mean±S.D.
Tested by paired t-test(***p<.001)

표 2. 감각입력 유무 훈련에 따른 감각역치 변화

VFF non-dominant hand
pre post

GroupⅠ 2.62±0.06 2.29±0.05***
GroupⅡ 2.71±0.05 2.21±0.07***

VFF dominant hand

pre post

GroupⅠ 2.66±0.06 2.3±0.05***

GroupⅡ 2.65±0.06 2.25±0.07***

VFF: Von Frey Filament
Values are showed mean±S.D.
Tested by paired t-test(***p<.001)

Ⅳ. 고찰 및 결과 
  

  손은 사람의 정서적 표현과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생활

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11] 치료에 있어 기능적 측면

을 중요시 여기는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손 기능의 평가

와 치료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본 연구는 감각입력 유

무에 따른 손의 장악력 및 기민성,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

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3주간 주당 3회, 1회 

70분간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

군에서 장악력, 기민성, 고유수용성감각 모두 양손에서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감각입력과 함께 훈련 시 대뇌감

각겉질 수용영역(receptor field)의 크기를 확대시켜 체성

감각 시스템의 민감도에 향상이 훈련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6] 임상에서 환자 치료 시 일반적 훈

련과 함께 감각입력을 고려한다면 치료효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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